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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보는 국어 모의고사 ‘오답노트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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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밑줄 친 부분이 문맥이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?
① 너무 서둘러 가다가 발목을 접질려 시큰시큰 아파 왔다.
② 그 집은 사방으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다.
③ 그는 입안에 밥을 잔뜩 우겨넣고 우물우물 씹고 있었다.
④ 그녀는 앞서 달리던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선두로 들어왔다. 

[정답] ③ 
[출제영역] 혼합 - 한글 맞춤법과 어휘   
[난이도] 중
[정답률] 42%
[해설] 
③ ‘욱이다+넣다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인 ‘욱여넣다’가 맞다. ‘욱이다’는 ‘안쪽으로 조금 
우그러져 있다’를 뜻하는 ‘욱다’의 사동사다. 따라서 밥을 잔뜩 ‘욱여넣다’가 올바른 표현이다.
① 심한 충격을 받아 접혀서 삔 지경에 이르렀을 때를 뜻하는 말은 ‘접질리다’가 맞다. 따라서 
활용할 때 ‘접질리(어간)+어(어미)’가 축약된 ‘접질려’가 바른 표현이다. ‘접질르다, 접질러, 접
질른’ 등은 비표준어이다. 
② ‘둘러서 감싸다, 둥글게 에워싸다, 어떤 것을 행동이나 관심의 중심으로 삼는 것,’의 뜻일 
때는 ‘두르(다)+싸이다’가 결합된 ‘둘러싸이다’를 쓰는 것이 맞다. ‘흙 ․ 돌 따위로 주위를 빙 돌
아가며 겹겹이 포개어 얹는 것’을 뜻하는 ‘둘러쌓다’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.
④ ‘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서다, 거치적거리지 않게 처리하다,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
다, 일을 미루다’의 뜻일 때는 ‘제치다’가 바른 표현이다. ‘젖히다(윗부분을 뒤로 젖게 하다, 
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열다 등)와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.

3. 다음 글과 관계 깊은 한자 성어와 그 의미가 같은 것은?

 송나라 사람 중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, 밭 가운데 그루터기가 있어 토끼
가 달리다가 그루터기에 부딪쳐 목이 부러져 죽었다.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밭을 
갈던 쟁기는 놓아두고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다시 토끼를 얻기를 바랐으나 토끼를 
다시 얻을 수 없었고, 자신은 송나라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.

① 각주구검(刻舟求劍) ② 어부지리(漁父之利)
③ 목불식정(目不識丁) ④ 칠전팔기(七顚八起)

[정답] ① 
[출제영역] 어휘/한자 - 한자 성어  
[난이도] 중 
[정답률] 64%



[해설] 
제시된 지문은 ‘守株待兎(수주대토 - 지킬 수, 그루터기 주, 기다릴 대, 토끼 토)’와 관련된 고
사이다. 이는 ‘융통성이 없어 고지식하거나 어리석음’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.
① 각주구검(刻舟求劍): 융통성이 없이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.
② 어부지리(漁父之利):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애쓰지 않고 가로채 이득을 봄.
③ 목불식정(目不識丁):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이르는 말.
④ 칠전팔기(七顚八起):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노력함을 이르는 말.

4. 밑줄 친 ‘說’의 독음이 다른 하나는?
① 說明 ② 說話
③ 論說 ④ 遊說

[정답] ④ 
[출제영역] 어휘/한자 - 한자 독음   
[난이도] 중 
[정답률] 64%
[해설]  
‘說’는 둘 이상의 음을 가진 한자로 ‘말씀 설 / 기쁠 열 / 달랠 세’로 구별하여 읽는다.
④ 遊說(유세 - 놀 유, 달랠 세): 자기 의견 또는 소속 정당 등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.
① 說明(설명 - 말씀 설, 밝을 명): 내용·이유·의의 따위를 상대가 알기 쉽게 밝혀서 말함.
② 說話(설화 - 말씀 설, 말할 화): 신화·전설·민담 등을 줄거리로 사실처럼 꾸민 옛이야기.
③ 論說(논설 - 논할 논, 말씀 설):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조리 있게 설명함. 또는 그 글.
<참고> 悅樂(열락 - 기쁠 열, 즐길 락)

5. 밑줄 친 단어의 뜻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?
① 두 선수는 중학교 시절부터 겯고틀던 사이였다.
→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다.
② 오후가 되자 작달비가 쏟아져 내렸다.
→ 좍좍 내리다가 일시적으로 그친 비.
③ 네가 잡도리를 잘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.
→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다.
④ 이따금 소슬한 바람이 창밖을 스쳐지나가고 있었다.
→ 서늘하고 으스스하다.

[정답] ② 
[출제영역] 어휘/한자 – 순우리말   
[난이도] 중 
[정답률] 56%
[해설] 
② ‘작달비’는 굵고 거세게 퍼붓는 비를 뜻하며, 장대비라고도 한다. ‘좍좍 내리다가 일시적으
로 그친 비’는 ‘웃비’이다.



11.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 ‘한솥밥을 먹는다’는 것은 우리 전통 사회에서 큰 뜻을 지녔었다. 한솥밥을 나
눠 먹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정신적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. 한솥밥이란 한 솥
에 지은 밥이라는 뜻이 아니라, 그 집에 조상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온 불씨로 
지은 밥을 뜻한다. 그러기에 사랑방에 잠자리를 얻어 자는 행객(行客)이나 행상
에게 밥을 차려 낼 때에는 다른 솥에다 따로 불을 일으켜 밥을 지어 내거나, 
반찬만 차려 내고 밥은 자신들이 지어 먹게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었다. 조
상 전래의 신성한 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. 옛날에 불은 요즈음처럼 
성냥만 그으면 얻어지는,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. 분가하여 이사를 
갈 때면 본가의 불씨를 나누어 들고 맨 먼저 새 집에 발을 디뎌야 했다. 불씨
는 혈통에 따라 전승됨으로써 혈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구심적(求心的) 접착제
였던 것이다. 

① 주제를 설명해 줄 뒷받침 문장이 부족하다.
② 논지에서 벗어난 구절이나 내용이 들어 있다.
③ 의견이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나타난다.
④ 접속 어구와 지시어의 적절하지 못하다.

[정답] ② 
[출제영역] 비문학 - 단락 구성의 원리   
[난이도] 중 
[정답률] 66%
[해설] 
제시문은 '전통 사회에서는 불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'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. 그러나 
‘옛날에 불은 요즈음처럼 성냥만 그으면 얻어지는,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.’는 부분
은 ‘불을 구하기 어려웠다’는 내용으로 주제(논지)에서 벗어나, 단락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.
①은 단락의 완결성 결여, ③, ④는 단락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설명이다.

13.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 나와 
 하늘과 
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. 

 꽃 한 송이 피어낼 지구도 없고 
 새 한 마리 울어 줄 지구도 없고 
 노루 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. 

 나와 
 밤과 
 무수한 별뿐이로다.

 밀리고 흐르는 게 밤뿐이오. 
 흘러도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. 
 내 마음 둘 곳은 어느 밤 하늘이드뇨. 

- 신석정, ‘슬픈 구도’ -

① 현실에 대한 희망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.
②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.
③ 공감각적 표현으로 대상을 참신하게 제시하고 있다.
④ 지구는 현실적 세계, 별은 이상적 세계를 의미한다.

[정답] ④ 
[출제영역] 현대 문학 – 현대시   
[난이도] 중  
[정답률] 32%
[해설] 
이 시는 일제의 수탈이 극도에 달한 시기였던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. 나라를 잃은 백성
인 ‘나’는 이미 온전한 생명을 지닌 존재일 수 없다. 따라서 ‘슬픈 구도(構圖)’라는 회화적 제
목은, 납작한 평면적 ‘구도’ 속에 갇힌 ‘그림’ 속의 ‘나’를 객관화시켜 볼 수밖에 없는 식민지 
지식인의 비극적 상황을 의미한다. '별'로 상징되는 꿈과 이상조차 시적 자아가 도달할 수 없
는 거리에 존재한다. 이 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형상화하여, 
참담한 조국의 현실과 독립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. 
① 절망적 어조가 나타나며, ② 정서적 등가물에 의한 감정 이입이 나타나지 않으며, ③ 전이
현상에 따른 공감각적 표현은 보이지 않으며, 시각적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.

14. 다음 시가의 주제로 가장 절절한 것은?

春來萬里客 보 왯 萬里(만리)옛 나그내
亂定幾年歸 亂(난)이 긋거든 어느 예 도라가려뇨.
腸斷江城鴈 江城(강성)에 그려기
高高正北飛 노피 正(정)히 北(북)으로 라가매 애 긋노라.

- 두보, ‘歸雁(귀안)’ -



① 鄕愁 ② 憂國
③ 交友 ④ 戀君

[정답] ①  
[출제영역] 고전 문학 - 한시(두시언해)   
[난이도] 상 
[정답률] 43%
[해설] 
이 한시는 오언 절구로 작가가 53세 때 성도(成都)에서 지은 작품이다. 이 시의 주제의식은 
기구(起句)와 승구(承句)에서 보여 준 직서적인 자기 심상의 표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, 망향의 
아픔을 언외(言外)로 투영시킨 전구(轉句)와 결구(結句)에 있다고 할 수 있다. 정북으로 날아가
는 기러기는 작자의 망향의 시심이 응축된 매개물인 것이다.

15. 밑줄 친 말이 수사에 해당하는 것은?
① 등산 장비 하나 없이 산으로 갔다.
② 그 형제들 중에 첫째는 공무원이다. 
③ 오늘 회의에는 다섯 명이 참석했다. 
④ 우리는 꼬박 이틀을 굶었다. 

[정답] ① 
[출제영역] 문법 - 품사의 갈래   
[난이도] 하 
[정답률] 36%
[해설] 
품사의 의미상 갈래에서 ‘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’가 수사이다. 
①은 의미상 ‘등산 장비 하나가 없다’는 뜻으로, 이에 해당하므로 수사이다. 
② 수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순서나 수량의 의미가 아닌 특정인(장남, 맏아들)을 나타내는 
말이므로 명사이다. 
③ 순서나 수량의 개념이 있더라도 뒤에 조사가 붙지 않고, 활용할 수 없는 말이 뒤에 오는 
체언(-명)을 꾸며주므로 관형사이다.
④ ‘하루의 두 번’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름에 해당하는 명사이다.

16. 다음의 기능을 하는 문법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 단어는?

우리말은 하나의 단어를 분석할 때, 어근 또는 어간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뜻을 
바꿔주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 들어 있는 단어가 발달되어 있다.

① 강추위 ② 온종일
③ 날강도 ④ 맞들다

[정답] ② 



[출제영역] 문법 - 단어 형성법  
[난이도] 중 
[정답률] 33%
[해설] 
제시문은 접사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. 따라서 파생어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된
다. 
② 온(관형사, 전부의 또는 모두의) + 종일(명사,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)이 결합된 통사적 합
성어이므로 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.
① ‘강-’은 ‘매우 센’ 또는 ‘호된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
③ ‘날-’은 ‘지독한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
④ ‘맞-’은 ‘마주’ 또는 ‘서로 엇비슷하게’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.


